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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 지도자들은 신앙의 근본을 심어줘야 합니다. 

내가 30년 동안 이끌고 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나도 

그렇고 교회 다닐 때 재미있어서 다닙니다. 9살 때

였는데 교회가면 재미있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다니

게 되었습니다. 재미가 없으면 안 갔습니다. 그러나 

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넘어

졌습니다. 내가 교회 다닐 때 있던 사람들은 다 없어

지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. 재미있게만 해주고 신

앙을 안 넣어줘서 그런 것입니다. 그 때 당시에는 신

앙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넘어지게 된 

것입니다.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넣어줘야 합

니다. 안 그러면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집

니다.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라 잘 볼 수 있어서 잘 

압니다. 그러나 영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.

과학의 전문자들이나 별의 세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

알지 일반사람은 잘 모릅니다. 거기의 전문가나 거기

에 대해서 알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

안 쓰니 잘 모릅니다.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. 

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지 2000년이나 지나서 신

앙 생활하는 지도자들이 잘 모릅니다. 성경 가지고 

이야기해도 자기 수준대로 이야기 합니다. 신앙의 뿌

리를 깊게 잘 심어줘야 합니다. 

중고등부는 무(無)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넣어줄 수 

있습니다. 뭘 안다고 할 때는 가려냅니다. 어렸을 때

는 주는 대로 막 먹습니다. 쇠붙이고 뭐고 다 먹습니

다. 그러듯이 중고등부 때는 지도자가 잘 가르쳐줘야 

합니다.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

고 이미 선생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가르쳐야합니다. 

그러나 많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. 조목조목 하나씩 

하나씩 가르쳐 줘야 합니다. 지체를 가르칠 때도 한 

번에 다 가르치면 모릅니다. 사람들은 자기가 지체를 

가지고 있어도 지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그래서 

하나씩 가르칠 때는 다 배워서 알지만 그냥 한꺼번

에 배우면 잘 모릅니다. 그러니 초근, 초근 구분해서 

세밀하게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. 교육이 굉장히 중요

합니다. 

성경에 엄청난 31062절을 가지고 가르쳐왔기 때문

에 사람들이 알지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. 그러니

까 세밀하게 잘 가르쳐주어야 합니다. 대개 한국 교

회의 70%이상이 중고등부 때, 초등부 때 와서 장년

부가 된 것입니다. 어른이 되어서 전도된 경우는 그

렇게 많지 않습니다.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. 우리

도 그렇습니다. 어른들 전도된 인원이 그렇게 많지 

않습니다. 부모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된 

것입니다. 거의 중고등부가 커서 올라온 것입니다. 

대학부는 내가 엄청 밀어붙여서 전도됐지 그렇지 않

으면 어렵습니다. 중고등부 열심히 하십시오. 

목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십시오. 목회 열심히 하

면 한 자리에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를 앞

으로 하려고 합니다. 교회가 너무 나눠지면 안 됩니

다. 교회 숫자만 많아도 안 되고 교인들 숫자가 많아

야 됩니다. 벌통을 옮기듯이. 벌통을 너무 자주 옮기

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여름에는 살지만 겨울에는 

죽기 때문입니다. 분봉하다가 죽는 교회도 가끔 있기 

때문에 그렇게 분석했습니다. 그렇다고 분봉 안 하면 

안 됩니다. 벌이 많아지는데 옮기지 않으면 그냥 그 

자리에서 죽습니다. 벌이 벌통을 한 번 분봉할 때 6

만 마리씩 분봉시킵니다. 분봉할 때 분봉 안 하면 벌

들이 거기에서 계속 많아지고 군사 실력이 강해지는 

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. 그 한정된 세계에서 살게 

되니까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방에 10명 

살아야 되는데 20명 살아보십시오. 처음에는 살다가 

결국 도망가 버립니다. 교회분봉도 이와 같은 원리입

니다.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. 

목표를 잡고 해야 합니다. ‘이번엔 50명 하자’ ‘이번

엔 20명 하자’ 이렇게 딱 정해놓고 밀고 나가야 됩

니다. 자기가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매일 운동하듯이 

교회도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. 못 느끼면 못하는 것

입니다. ‘아 이거구나’ 하고 자기가 느껴야 합니다. 

그 느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기 배운 것 가지고 

하는 것입니다. 

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‘알고 주장하라!’ 고 받았습

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말

씀을 적었습니다. 알고 주장해야 합니다. 모르고 주

장하면 안 됩니다. 알고서 주장해야지, 주장하는 사

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. ‘알고 

주장하라’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백 장 넘게 써야 합

니다.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

지 아십니까? 자꾸 발견해야 합니다. 이 세상에 하나

님이 만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발견해야 됩니다. 콜

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듯이.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

해서 만들었듯이 발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. 성경에

도 보면 많고 세상에도 발견할 것이 많고 좋은 사람

도 발견할 것이 많고 발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. 지

금은 하늘나라 세계를 말하는 사람이 인기라고 주님

이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많이 배우라고 하



셨습니다. 이제는 이 세상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. 

별들의 세계는 내가 20대 때 벌써 연구가 끝났습니

다. 별들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. 

사람들이 이제야 별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별 이

야기는 다 똑같습니다. 내가 요즘 말씀하지 않습니

까? 내가 가지고 있는 별에 대한 도표가 엄청 많은

데 별은 다 동일합니다. 별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어

렸을 때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

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

구하고 하늘나라를 연구합니다. 

회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법칙에 따라서 신앙의 뿌

리를 깊이 내리십시오. 교통수단은 점차적으로 발달 

되었습니다. 걸어다니다가 자전거 타다가 자동차 타

다가 나아가서 비행기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? 신앙

도 이렇게 발달되어야 합니다. 

내가 초등학교 때 산에서 명상하며 기도할 때 이 빛

보다 더 빠른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게 바로 정신이

고 영의 세계고 영파의 세계입니다. 우주 이 끝에서 

저 끝까지 가려면 150억 광년이 걸립니다. 빛이 1년 

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. 150억 광년 가야 저 은하

계까지 갑니다.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 세계로 올 

때까지는 잠깐 사이에 옵니다. 영의 세계는 항상 거

리가 잠깐입니다. 순간, 잠깐. 그 세계를 발견하고 배

우느라 산에서 2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. 영

은 정신의 실상입니다. 정신이 생각하면 그 자리에 

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빠릅니다. 생각하면 그 자

리에 가 있습니다. 영의 세계가 그렇게 빠릅니다. 하

나님의 세계 그런 세계를 발견해야 됩니다. 

여러분들 부모님들 보다가 나를 보면 젊어 보일 것

입니다. 나는 결혼도 안하고 세상도 모르고 사니까 

아무래도 더 젊게 삽니다. 그러나 속은 백배 천배 더 

많이 썩고 삽니다. 

매일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혓바닥을 깨물면서 

운동합니다. 참 어려운 것입니다. 정말 죽기보다 더 

싫을 때도 있습니다. 매일 정해놓으면 운동을 해야 

했는데 운동하기 싫어서 ‘내일이 또 왜 오나. 오지마

라. 내일 오지마라’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. 엄청난 운

동을 합니다. 그래서 겨우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

다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. 건강해야 합니

다.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몸 아파서 죽어버리면 끝

나는 것입니다. 건강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

니다. 40대 50대 가 운동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

니다.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체질이 계속 습관이 

돼서 지금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. 

대학부들 꼭 전도해야 합니다. 


